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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mpare Grit, failure tolerance and psychological well-being between 
elementary science gifted and general students.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48 science gifted students and 
70 general students in the 5th and 6th grade of elementary school in Gyeonggi province.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Grit, failure tolerance and psychological well-being of science gifted students were higher 
than those of the general students, there w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Second, science gifted students 
showed higher correlation between grit and failure tolerance, grit and psychological well-being than general 
students. Grit of science gifted students had a positive correlation with all sub-factors of academic failure tolerance 
and psychological well-being. In general students, there was a positive correlation with all sub-factors of Grit, 
academic failure tolerance, and psychological well-being except for the emotion sub-factor of academic failure 
tolerance. Thirdly, as a result of the regression analysis on the elements of failure tolerance affecting the Grit, 
science gifted students showed emotional factor but general students had behavioral factors. Also, as a sub-factor 
of psychological well-being on Grit, both science gifted and general students showed aut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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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영재 교육은 재능이 뛰어난 학생을 조기에 판별

하고 타고난 잠재력을 계발하여 개인의 자아실현

을도모하며, 국가․사회의발전에기여하게함을목
적으로실시되고있다. 이러한영재교육은국가․사
회 발전을 위해 과학자․연구자를 발굴하여 우수

한 국가 경쟁력을 견지하기 위해서 필요하다(Bae & 
Kim, 2011). 특히 초등과학 영재교육은 일찍 과학영
재를 발굴하여 잠재력을 키워 성취도를 최대화해야 

하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Chae et al., 2007). 과학
영역에서 잠재력이 뛰어난 학생을 판별하여 능력과 
소질에 맞는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과학영재들의 성

취도를높이는것이가능하며, 이것은과학영재학생
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복리수준 및 사회적 계층

이동성을 예측할 수 있는중요한 요인이 될 수도 있

다(Kim & Lee, 2007). 학생의 성취도는 타고난 잠재
력과 환경적 요인의 상호작용(Walberg, 1988; Ziegler 
& Heller, 2000), 끈기와 노력하는 습관(Charness et 
al., 2005; Ericsson et al., 1993)을필요로하고,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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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적인 능력보다 후천적 능력에 더 큰 영향을 받

는다(Duckworth et al., 2007; Latham & Pinder, 2005). 
학업성취에 대한 예측력이 높게 나타나는 구인으로 
최근 강조되고 있는 요인이 ‘Grit’이다. 목표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목표를 향한 꾸준한 노력과

투지 또는 기개를 ‘Grit’이라 한다(Duckworth et al., 
2007). Grit은 성실과 자기통제와 유사한데 일상생활 
중에 자신을 조절하는 것이 성실과 자기통제라면, 
그릿은 보다 지속적이면서 목적지향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힘을 의미한다(Duckworth et al., 2007). 또
한 어떤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끈기 있게 수행하는

에너지로 과제집착력과 유사하지만, 과제집착력은
관심의 지속성과 노력이 단기적이지만 그릿은 비교

적 장기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Duckworth et al., 2007).
한편, 학업 성취에 또다른 중요한 변인으로 학업

적 실패내성을 들 수 있다(Kim, 1997; Kim & Joo, 
1999). Clifford(1984), Kim과 Clifford(1988)는 실패에 
대한 반응 경향성으로 실패내성의 중요성을 지적하

며, 실패상황에서 보이는 감정과 실패상황 후속 행
동에 관한 반응은 개인의 안정적인 성격 특성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학습상황에서의 실패경험 후 느
끼는 부정적 감정을 수용하고 긍정적으로 전환하

며, 실패를 극복하기 위해 행동계획을 세우고 실천
하는 학업적 실패내성은 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중

요한 학습자 특성 중 하나다(Kim & Lee, 2015). 초
등 영재의 학업적 실패내성 수준에 따라 학업 성취

도는유의한차이가나타나며(Park et al., 2013), 과학
영재는 일반학생보다 스트레스가 낮고 낙관성이 높

아 학업 성취도가 높다(Ha & Song, 2004).
또한 영재교육을 받는 개개인의 입장에서 궁극적

인 목적 중 하나는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다

(Ha & Song, 2004). 삶에 대해 만족하고 행복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인이 가정, 학교, 사회에서 인정
받으며 스스로 역할을 잘 해내는 것도 중요하다. 이
렇게삶의전반에걸쳐만족, 행복을느끼며, 긍정적
인 인지적-정서적 상태인 심리적 안녕감을 높여 좋
은 인재를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다(Moon & Kang, 
2008). 이런 심리적 안녕감은 후천적인 능력으로 강
조되고 있다(Park et al., 2013). 이와 같이 영재교육
전반에 걸쳐 영재의 성취도에 중요한 요소로 그릿, 
학업적 실패내성과 심리적 안녕감을 들 수 있는데, 
초등 과학영재의 그릿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

이며, 그릿에 영향을 미치는 하위요인에 대한 연구
또한 부족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초등과학영재와 일반학생

의 그릿과 학업적 실패내성 및 심리적 안녕감을 비

교하고, 이들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II.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경기도 G대학부설 영재교육원 5학년, 
6학년 학생 48명과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5학년, 6
학년 일반학생 70명을 표본으로 선정하여 실시하
였다(Table 1).

2. 검사 도구

1) 그릿

그릿을측정하기위하여본연구에서는 Duckworth 
et al.(2007)이 개발한 Original Grit Scale(Grit-O)를
Lee & Sohn(2013)이 번안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관심의 지속성 요인과 꾸준한 노력요인으로, 
각 하위 요인별 6개 문항씩 총 12개 문항으로 구성
되어 있다. 본 척도는 Likert식 4점 척도로 ‘전혀 그
렇지 않다.’의 1점에서부터, ‘매우 그렇다’의 4점까
지 반응하도록 되어있다. ‘관심의 지속성’ 6개 문항
은 역채점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관심의 지속성
과 노력의 양이 높은 것으로 해석하였다. 그릿 척도 
전체 문항의 신뢰도는 .79이며, 각 하위요인별 신뢰
도는관심의지속성요인이 .68, 꾸준한노력이 .83으
로 나타났다.

2) 학업적 실패내성

학업적 실패내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Kim(1997)

Table 1. Subjects of this study [명(%)]

구분 일반학생 과학영재

성별
남 41(58.7) 25(52.0)

여 29(41.3) 23(48.0)

학년
5 25(36.3) 14(29.2)

5 45(63.7) 34(70.8)

계 70(59.3) 48(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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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개발한 학업적 실패내성 척도를 사용하였다. 하
위 구성요인으로는 ‘감정, 행동, 과제수준 선호’로
구성되어 있고, 각 하위 요인별 6개 문항씩 총 18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척도는 Likert식 6점 척
도로 ‘전혀그렇지않다.’의 1점에서부터, ‘매우그렇
다’의 6점까지 반응하도록 되어 있다. ‘감정’ 요인 6
개 문항, ‘행동’ 요인 1개 문항, ‘과제수준 선호’ 요
인 1개 문항은 역채점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실
패내성이 높음을 의미하여 검사 점수는 척도의 중

간점인 3.5를 기준으로 3.5보다 높은 경우는 실패경
험후에긍정적인반응을보이는성향이, 3.5보다낮
은 경우는 실패 후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경향

이 많은 것으로 해석하였다. 학업적 실패내성 전체
문항의 신뢰도는 .90이며, 각 하위요인별 신뢰도는
‘감정’ 요인이 .85, ‘행동’ 요인이 .90, ‘과제수준선호’ 
요인이 .91로 나타났다.

3) 심리적 안녕감

심리적 안녕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Ryff와 Keyes 
(1995)의 Psychological Well-Being Scale(PWBS)을
Kim et al.,(2001)이 수정한 심리적 안녕감 척도를
사용하였다. 하위 구성요인으로는 ‘자아수용, 긍정
적 대인관계, 자율성, 삶의 목적, 환경에 대한 통제
력, 개인적 성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총 45개 문항
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척도는 Likert식 6점 척도로
‘전혀 동의하지 않음’의 1점에서부터, ‘매우 동의함’
의 6점까지 반응하도록 되어 있다. 22문항은 역채점
했으며, 최저 45점에서 최고 270점으로 총점이 높
을수록 심리적 안녕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심리적
안녕감 전체 문항의 신뢰도는 .95이며, 각 하위요인
별 신뢰도는 ‘자아수용’ 요인, ‘긍정적 대인관계’ 요
인이 .84, ‘자율성’ 요인이 .73, ‘삶의목적’ 요인이 .82, 
‘환경에대한통제력’ 요인이 .65, ‘개인적성장’ 요인
이 .79로 나타났다.

3. 자료 처리

본 연구에서 수집한 자료는 과학영재와 일반학생

의 그릿, 학업적 실패내성 및 심리적 안녕감의 차이
를비교하기위하여 SPSS 통계프로그램을활용하여 
t검증을 수행하였고, 상관관계 및 회귀분석을 실시
하였다.

III. 연구 결과 및 논의

1. 초등 과학영재와 일반학생의 그릿 비교

초등 과학영재와 일반학생의 그릿을 비교하면

Table 2와 같다. 과학영재의 평균은 3.09점, 일반학
생의 평균은 2.66점으로 과학영재의 평균이 더 높았
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p< 
.001).
그릿을 구성하는 하위요소로 살펴보면, 초등과학 

영재가 일반학생보다 관심의 지속성, 꾸준한 노력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
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와 같이 과학영재가 일반학생보다 그릿 하위요

소 중 ‘꾸준한 노력’이 유의미하게 높다는 것은 Ren- 
zulli(1977)의 영재의 특성 중 하나로 과제집착력을
강조한것과관련이있다. 과학영재가일반학생보다 
그릿의 하위요소인 ‘지속적 관심’이 통계적으로 유
의미하게 높다는 것은 고등학교 과학영재와 일반학

생을 대상으로 한 Ahn & Shin(2015)의 연구의 결과
와 차이가 있다. Ahn & Shin(2015)의 연구에서는 고
등학교 영재와 일반학생의 관심의 지속성은 통계적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데, 이는 지속적 관심 요
인이 학교급별로 다르게 나타나며, 상위 학교로 진
급할수록 관심의 지속성이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한

다(Mun & Ham, 2016).

2. 초등 과학영재와 일반학생의 학업적 실패

내성 비교

초등 과학영재와 일반학생의 학업적 실패내성을

비교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과학영재의 평균은
4.74점, 일반학생의 평균은 3.46점으로 과학영재의
평균이 더 높았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
이가 있었다(p<.001).

Table 2. The t-test results on Grit of science gifted students and 
general students 

항목

M(S.D.)

t p과학영재

(N=48)
일반학생

(N=70)

관심의 지속성 2.84(.51) 2.53(.49) 3.494** .001

꾸준한 노력 3.34(.43) 2.81(.58) 5.251*** .000

그릿전체 3.09(.39) 2.66(.40) 5.657*** .000

** p<.01,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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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The t-test results on failure tolerance of science gifted 
students and general students 

항목

M(S.D.)
t p과학영재

(N=48)
일반학생

(N=70)

감정 4.31(1.23) 3.62( .99) 3.37** .001

행동 5.11( .83) 3.60( .98) 8.70*** .000

과제수준선호 4.81(1.02) 3.18(1.00) 8.58*** .000

학업적 실패내성 4.74( .76) 3.46( .66) 9.63*** .000

** p<.01, *** p<.001.

학업적 실패내성을 구성하는 하위요소인 감정, 
행동, 과제수준선호를 비교한 결과, 초등과학 영재
가 일반학생보다 감정, 행동, 과제수준선호 모두 높
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이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초등 과학영재가 실패경험 후 보

이는감정적반응이긍정적이며, 실패를극복하기위
해 노력하고, 실패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과
제를선호하는것으로판단할수있다는 Shin & Kim 
(2005)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초등 과학영재는 과
제학습, 지식탐구, 내적 성장 등을 능동적, 적극적, 
공격적, 도전적으로 지향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
며, 이는자신이무능력하게보이는것을피하고, 자
아가치의 손상을 막기 위해 회피지향적인 목표를

취하는 일반학생과는 다른 특성이라고 볼 수 있다.

3. 초등 과학영재와 일반학생의 심리적 안녕

감 비교

초등 과학영재와 일반학생의 심리적 안녕감을 비

교하면 Table 4와 같다. 과학영재의 평균은 4.84점, 
일반학생의 평균은 4.11점으로 과학영재의 평균이
더 높았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
었다(p<.001).
심리적 안녕감을 구성하는 하위요소인 자아수용, 

긍정적 대인관계, 자율성, 삶의 목적, 환경에 대한
통제력, 개인적 성장을 비교한 결과, 과학영재가 일
반학생보다 모든 하위요소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

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특
히 초등과학 영재의 경우 자아수용, 긍정적 대인관
계, 삶의 목적, 개인적 성장이 다른 하위요소보다는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자율성(4.45)로 가장

Table 4. The t-test results on psychological well-being of sci- 
ence gifted students and general students

항목

M(S.D.)

t p과학영재

(N=48)
일반학생

(N=70)

자아수용 4.88(.87) 4.10(.79) 5.02*** .000

긍정적 대인관계 5.04(.94) 4.41(.93) 3.56** .001

자율성 4.45(.80) 3.84(.79) 4.08*** .000

삶의 목적 5.01(.87) 4.16(.83) 5.34*** .000

환경에 대한 통제력 4.74(.51) 4.01(.67) 6.38*** .000

개인적 성장 4.89(.72) 4.12(.77) 5.49*** .000

심리적 안녕감 4.84(.65) 4.11(.66) 5.92*** .000

** p<.01, *** p<.001.

낮은 평균값을 보였다.
이런 결과는 초등 과학영재가 내적, 외적인 스트

레스에 대하여 융통성 있고 풍부한 적응 능력을 가

졌다는 Lee & Park(2013)의 연구결과와 비슷하였다. 
심리적 안녕감은 가정, 학교 사회에서 인정받으며
스스로 자신이 맡은 역할을 책임감 있게 수행하며

만족감을 느끼는 상태로 볼 때, 초등과학영재는 주
변에서 인정받으며 스스로에게 만족감을 느끼는 정

도가 높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4. 초등 과학영재와 일반학생의 그릿과 학업

적 실패내성 및 심리적 안녕감과의 관계 비교

그릿과 실패내성의 하위 요소와의 관계를 알아

보기 위해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5
와 같다.
전반적으로 과학영재가 일반학생보다 더 높은

상관관계 양상을 보였다. 과학영재의 경우 그릿과
실패내성 전체와 3가지 하위요소 모두 정적인 상관
관계를 보였으나, 일반학생의 경우 그릿과 행동, 과
제수준선호의 2가지 하위요소와 정적인 상관관계
를 보였지만 감정 요소와는 부적 상관관계를 보이

는 것이 특이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지속적 관심과 관련하여 학업적

실패내성이 높은 초등 과학영재가 실패 이후에도

과제 지속성이 높아 과제에 투자하는 시간이 증가

하여결국수행수준을증가시키는효과를가져오게 
된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하며(Clifford, 1984), 꾸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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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Correlation on Grit and failure tolerance between sci- 
ence gifted students and general students 

항목
그릿

지속가능한 관심 꾸준한 노력 전체

과학

영재

감정   .404**   .275   .414**

행동   .201   .643**   .484**

과제수준선호   .296*   .553**   .496**

전체   .423**   .629**   .621**

일반

학생

감정 –.057 –.055 –.075

행동   .312**   .746**   .731**

과제수준선호   .126   .631**   .534**

전체   .189   .657**   .592**

* p<.05, ** p<.01.

노력과 관련하여 학업적 실패내성이 높은 초등 과

학영재는 능동적, 적극적, 공격적, 도전적으로 과제
를 지향하는 특성을 가진다는 Park et al.(2013)의 연
구결과와도 일치한다.
또한, 그릿과 심리적 안녕감의 하위 요소와의 상

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6과 같다. 과학영재
와 일반학생 모두 그릿과 심리적 안녕감 전체와 하

위요소 모두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 결과는 심리적 안녕감의 하위요소 중 자아수

용과 개인적 성장이 비교적 높았는데, 자아수용과
개인적 성장이 과학적 태도 중 끈기성과 유의미한

상관이 있다는 Lee & Park(2013)의 연구 결과와 일
치한다.
한편, 초등 과학영재와 일반학생의 그릿에 영향

을 미치는 학업적 실패내성의 하위요소를 알아보

기 위하여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7
과 같다. 
초등 과학영재의 경우 그릿에 미치는 학업적 실

패내성의 하위요소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38.8 
%의 설명력을 나타냈고(R2=.388, p=.000), 요소 중 감
정요소가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고, 일반학생
의 경우 54.6%의 설명력으로 행동요소가 영향을 주
는 것으로 나타났다(R2=.546, p=.000).
또한 초등 과학영재와 일반학생의 심리적 안녕감

의 하위요소 중 어느 것이 그릿에 영향을 미치는지

를 알아보기 위해 다중 회귀분석을 한 결과는 Table 
8과 같다.

Table 6. Correlation on Grit and psychological well-being 
between science gifted students and general students 

항목

그릿

지속가능한

관심

꾸준한

노력
전체

과학

영재

자아수용 .299* .422** .426**

긍정적 대인관계 .321* .440** .451**

자율성 .424** .474** .536**

삶의 목적 .471** .524** .594**

환경에 대한 통제력 .173 .420** .343*

개인적 성장 .362* .543** .534**

전체 .423* .567** .586**

일반

학생

자아수용 .151 .682** .586**

긍정적 대인관계 .168 .571** .516**

자율성 .384** .375** .506*

삶의 목적 .198 .636** .582**

환경에 대한 통제력 .193 .675** .607**

개인적 성장 .267* .618** .611**

전체 .275* .720** .690**

* p<.05, ** p<.01.

Table 7. Regression analysis of failure tolerance on Grit of sci- 
ence gifted students and general students 

구분 모형
비표준화 계수

t p
B 표준오차 β

과학

영재

(상수)  1.495 .319 4.6931 .000

감정   .095 .040   .295 2.4140 .020

행동   .135 .069   .281 1.9670 .055

과제수준

선호
  .102 .056   .263 1.8100 .077

R2=.388 (Adjusted R2=.347), F=9.318 (p=.000***)

일반

학생

(상수)  1.565 .187 8.3880 .000

감정 –.088 .034 –.020 –.245 .807

행동   .265 .043   .646 6.1020 .000

과제수준

선호
  .054 .043   .135 1.2740 .207

R2=.546 (Adjusted R2=.525), F=26.419 (p=.000***)

초등과학영재와 일반학생 모두 그릿에 영향을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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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Regression analysis of psychological well-being on Grit of science gifted students and general students 

구분 모형
비표준화 계수

t p
B 표준오차 β

과학

영재

(상수) 1.518 .456 3.328 .002

자아수용 –.104 .109 –.227 –.959 .343

긍정적 대인관계 .099 .076 .233 1.291 .204

자율성 .164 .069 .332 2.388 .022

삶의 목적 .188 .103 .410 1.826 .075

환경에 대한 통제력 –.089 .139 –.115 –.641 .525

개인적 성장 .067 .136 .122 .495 .623

R2=.455 (Adjusted R2=.376), F=5.713 (p=.000***)

일반

학생

(상수) .822 .245 3.356 .001

자아수용 .036 .082 .071 .442 .660

긍정적 대인관계 .027 .058 .064 .471 .639

자율성 .121 .055 .238 2.219 .030

삶의 목적 .053 .079 .109 .671 .505

환경에 대한 통제력 .132 .102 .217 1.288 .203

개인적 성장 .086 .085 .164 1.005 .319

R2=.490 (Adjusted R2=.442), F=10.099 (p=.000***)

치는심리적안녕감에대한회귀분석결과, 각각 45.5 
%(R2=.455, p=.000), 49.0%(R2=.499, p=.000)의 설명력
으로 모두 자율성의 요소가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에 대하여 높은 성취를 얻기 위해서

그릿은 필수적인 요소(Jeong, 2011)이기 때문에, 초
등과학영재가실패를두려워하지않고과제선호를 
높이고능동적이고긍정적으로과제를지향할수있

으며 자아존중감을 높일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또
한 과학영재에게 자기주도적 학습 기회를 제공하

여 목표에 지속적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노력하게

끔 학교현장에서 지도한다면 뛰어난 성취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IV. 결론 및 제언

이 연구는 초등 과학영재학생과 일반학생의 그

릿과 학업적 실패내성 및 심리적 안녕감과의 관계

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경기도 내
G대학부설 영재교육원 소속의 5학년, 6학년 과학영

재 학생 48명과 동일 지역 소재의 5학년, 6학년 일
반학생 70명을 대상으로 그릿, 학업적 실패내성, 심
리적 안녕감의 차이를 알아보고, 이것들의 관계를
알아본 결과를 바탕으로 내린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초등 과학영재와 일반학생

의그릿과하위요소를비교하였다. 초등과학영재가 
일반학생보다그릿이높게측정되었으며, 그릿의하
위요소모두높다는것을알수있었다. 고등학교과
학영재와 일반학생은 그릿의 하위 요인 중 ‘지속적
관심’ 요인이 유의미한 차이가 없지만(Ahn & Shin, 
2015), 초등 과학영재와 일반학생은 유의미한 차이
가 있다는 점에서 학교급에 따른 그릿의 특성 차이

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과학교과에 대한 학생들
의흥미는초등학교에서중학교, 고등학교로학교급
이 높아질수록 감소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Asch- 
bacher et al., 2013; Baram-Tsabari & Yarden, 2009; 
Kim & Lee, 2009; Krajcik et al., 2003)는 연구결과와 
일치하며, 어릴 때 가졌던 관심과 흥미가 감소하는
원인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또한 과학
교과에 대한 흥미를 불러일으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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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때 가졌던 관심과 흥미를 중·고등학생, 나
아가 성인이 되어서까지 유지할 수 있는 방안에 대

한 연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본 연구에서 측정한 그릿, 학업적 실패내

성 및 심리적 안녕감과의 상관을 살펴보면 초등 과

학영재의 그릿과 학업적 실패내성 및 심리적 안녕

감 모두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초등 과학영재
에 대한 그릿 연구는 많지 않다. 본 연구는 그릿에
대한 학업적 실패내성, 심리적 안녕감의 높은 상관
을 확인하였으며, 학업적 실패내성과 심리적 안녕
감은 그릿과 관련된 변인임을 확인하였다. 이에 그
릿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새로운 연구가 가

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그릿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을 알아보기 위해 그릿과 학업적 실패내성의 하위

요소와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초등 과학
영재는 감정 하위요소, 일반 학생은 행동 하위요소
가 그릿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그
릿을 높이기 위해서 서로 다른 교육법을 필요로 함

을 의미한다. 초등 과학영재의 그릿을 높여주기 위
해서는 실패 상황에서 영재학생들에게 부정적 감

정을 긍정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제

공해야 하며, 더 나아가 스스로 감정을 제어하고 극
복하여 자존감과 자신감을 높일 수 있는 감정 조절

연습과 훈련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일
반 학생의 그릿을 높여주기 위해서는 실패상황에서 
포기하지 않고 다시 도전하여 성공할 수 있는 기회

와 더불어 문제 해결을위한 발판을 제공해야 할 것

이며, 이를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그릿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을 알아보기 위해 그릿과 심리적 안녕감의 하위요

소와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릿에 영향을 미치
는 심리적 안녕감의 하위요소로는 초등 과학영재, 
일반학생 모두 자율성으로 나타났다. 이는 초등 과
학영재와 일반학생 모두 학습의 전 과정을 주도적

으로 선택하고 결정함으로써 자아개념을 독립적이

고 자율적으로 성숙하게 만들 수 있는 자기주도적

학습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그릿을 높일 수 있음을

의미하며, 또한 자율성을 높일 수 있는 영재 프로
그램의 개발 및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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